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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곽규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

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

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

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

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

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상향하고, 여객

연착 시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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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19 계산

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905조, 제907조제2항

본문, 제910조제1항 본문 및 제915조제1항 본문). 현행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397조의2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사

후에 승인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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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 연착의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액, 수하물이나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에 항공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999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정한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905조, 제907조, 제910조 및 제915조).

현 행 개 정 안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

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

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

12만8천821----------------

-------------------------

----------------.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

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12만8천821---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생 략)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

② ----------------------

------------5천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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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

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

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

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

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

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

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

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

-------------------------

--------1천288-----------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

액)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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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제905조), ②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제907조), ③ 여객 위탁수하물의

현 행 개 정 안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

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

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

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

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

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

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

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

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

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

-------------------------

-----------22------------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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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제910조), ④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제915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

1)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

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

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

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1명당 1천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

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

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여

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수하물을 인

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

이 위탁수하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

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

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 운송인 또는 그사용인이나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운송물의 부적절한포장또는불완전한기호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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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7년 「1999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였고, 2011년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신설하면서 제2장 운송의 내용을 주로

몬트리올협약을 모델로 하여 구성함.2)

○ 몬트리올협약은 여객과 화물의 손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구체적 금액(계산단위 SDR3))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1조 및 제22조),

현행법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2009년 12월 개정된 몬트리올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

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

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

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

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

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

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

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무부(최준선 감수), 상법 해설서 시리즈Ⅲ 상법 항공운송편 해설, 2012, p.3, p.7

3) SDR(Special Drawing Right)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으로서, 금은 생산에 한계가

있고 달러는 공급이 지나치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및 달러불안을 야기하게 되므로 제3의 세

계화폐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 초기 1SDR은 1달러의 가치와 같았으나 현재는 세계 주

요 5개 통화(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 중국 위안)를 가중 평균하여 그 가치를 결

정하는 방식(currency basket system)을 따르고 있음.

2024년 12월 2일 현재 1SDR은 USD 1.314720임(https://www.imf.org/external/np/fin/data/rms_

sdrv.aspx 참조).



- 8 -

협약에 따른 책임한도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2019년 12월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현행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몬트리올협약의 내용을 현행법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제항공사고 발생 시 국내 항공운송인이 부담하는 국제협약상 책임

한도액과 국내법상 책임한도액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몬트리올협약은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구체적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배상

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물가변동을 감안한 책임한도액 자동

조정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제24조).

○ 이에 근거하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항공운

송인의 책임한도를 상향·개정하여 공포하고 있고, 몬트리올협약의

개정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는 다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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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한도 개정4) >

구  분 제  정
개 정

(2009. 12. 30.)

개 정

(2019. 12. 28.)
몬트리올협약 

여객
(사망‧부상)

1명당
100,000SDR

1명당
113,100SDR

1명당
128,821SDR

제21조

여객
(연착)

1명당
4,150SDR

1명당
4,694SDR

1명당
5,346SDR

제22조
제1항

수화물
1명당
1,000SDR

1명당
1,131SDR

1명당
1,288SDR

제22조
제2항

화물 1kg당 17SDR 1kg당 19SDR 1kg당 22SDR
제22조
제3항

문 의 처

02)6788-5055

4) https://www.icao.int/secretariat/legal/Pages/2019_Revised_Limits_of_Liability_Under_the_Mont

real_Convention_1999.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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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책임한도액 관련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규정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발효일 2003. 11. 4 ] [다자조약,  제1876호, 2007. 12. 28 ]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

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

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파

괴·분실 또는 손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위탁

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

다. 그러나, 운송인은 손해가 수하물 고유의 결함·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

전에 기인하는 경우 및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인소지품을 포함한 휴대수하물의 경우,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분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였여

야 하는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승객은 운송

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4.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에서 ‘수하물’이라는 용어는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 모두를 의미한다.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

기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이 다음중 하나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화물의 고유한 결함·성질 또는 화물의 불완전

나.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

는 포장

다. 전쟁 또는 무력분쟁행위

라.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

3. 본 조 제1항의 의미상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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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4.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외부에서 행한 육상·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

어서, 화물의 적재·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

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

다. 운송인이 송하인의 동의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으로 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수단의 형태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송수단의 형태에 의한 운송은 항

공운송의 기간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

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책임 면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

실·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손해에 기

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실·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

상이 승객이외의 자에 의하여 청구되었을 때, 운송인은 손해가 승객의 과실·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증명한 정도

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본 조는 제21조제1항을 포함

한 이 협약의 모든 배상책임규정에 적용된다.

제21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배상

1. 운송인은 승객당 100,00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한 제17조제1항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 승객당 100,000 SDR을 초과하는 제17조제1항상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이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손해가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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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손해가 오직 제3자의 과실·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을 경우

제22조 지연수하물 및 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의 한도

1. 승객의 운송에 있어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연에 기인한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4,150 SDR로 제한된다.

2.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서 수하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

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 SDR로 제한된다. 단, 승객이 위탁수

하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

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승객의 실질이

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3.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

송인의 책임은 1 킬로그램당 17 SDR로 제한된다. 단, 송하인이 화물을 운

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시 이익에 관한 특별신고를 하였거

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시 송하인의 실질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

급할 책임을 진다.

4.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의 경

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관련 화물

의 총 중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에 포함된 물건

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동일한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기재

하거나 또는 이러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4조제2항에 언

급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는 동일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기

타 화물의 가액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러한 화물의 총 중량도 고려되어야 한다.

5. 손해가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야기될 것을 인지하고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전술한 규

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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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고용업무의 범위내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되

어야 한다.

6. 제21조 및 본 조에 규정된 책임제한은 자국법에 따라 법원이 원고가 부담

하는 소송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기 규정은 소송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재정된 손해액이 손해를 야기한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6월의 기간내에 또는 소송의 개시가 상기 기간이후일 경우에

는 소송 개시전에 운송인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한도의 검토

1. 이 협약 제25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하기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규정한 책임한도는 5년 주기로 수탁자에 의하여 검

토되어야 하며, 최초의 검토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연

말에 실시된다. 만일 이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5년내에 발

효가 되지 못하면 발효되는 해에 협약의 발효일 이후 또는 이전 수정이후

누적 물가상승률에 상응하는 물가상승요인을 참고하여 검토된다. 물가상승

요인의 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의 기준은 제23조제1항에 언급된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를 가진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 또는 하강

률의 가중평균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행한 결과 인플레이션 계수가 10퍼센트를 초

과하였다면 수탁자는 당사국에게 책임한도의 수정을 통고한다. 이러한 수정

은 당사국에게 통고된 후 6월 경과시 효력을 발생한다. 만일 당사국에게 통

고된 후 3월이내에 과반수의 당사국들이 수정에 대한 불승인을 표명한 때

에는 수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동 문제를 당사국의 회합

에 회부한다. 수탁자는 모든 당사국에게 수정의 발효를 즉시 통보한다.

3.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는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이전의 수정 또는 이전에 수정이 없었다면 이 협약의 발효일이래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인플레이션계수가 30퍼센트를 초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효과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 가능하다.

본 조 제1항에 기술된 절차를 사용한 추가검토는 본 항에 따른 검토일로부

터 5년이 되는 해의 연말에 개시하여 5년 주기로 한다.


